
국외동향  

영국 고등교육재정심의회, 내년도 보조금 배분액 발표  

영국 고등교육재정심의회(HEFCE)가 이번에 1997/98년도 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배분액을 발표하였

다. 영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자금의 배분에 대하여 소위 이중지원제도(Dual Support System)가 

채택되고 있어, 고등교육재정심의회로부터 교원의 급여와 일반적인 연구기반 정비를 위한 비용이 배분되며 

리서치 카운슬로부터 각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보조금이 지급된다. 고등교육재정심의회로부터의 보조금은 

크게 교육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는데. 1997/98년도의 HEFCE로부터의 보조금 총액은 약34억파운드. 그중 연

구비로서 지급되는 것은 약 7억400만파운드이다. 연구비 중 고등교육재정심의회가 약 4년에 한 번 발표하는 

각 학과의 연구업적평가결과에 기초를 두고 배분되는 부분은 QA(Quality-related Research Funding)라고 불

리우는데. 이번의 연구비 배분에서 QA는 약97%(약 6억8,400만 파운드)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연구업적평가에 

기초를 둔 선택적 배분이 더욱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각 대학의 교육비와 연구비를 포함한 배분액을 보면, Oxford 대학이 전년도 대비 7%증가한 약 8,300만 파운

드. University College London이 9.5% 증가한 약8,200만파운드로 되어 있다. 또 작년의 연구업적평가에서 

최초로 상위10개교에 위치된 Bath 대학이 7%의 신장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업적평가에 기초를 둔 선택적 배분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배분액이 전년을 크게 하회하게 되는 대

학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구업적평가에 기초를 두면 대폭적인 증가가 전망되는 대학의 배분

액의 일부가 Manchester 대학이나 Exeter 대학 등 이번에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는 대학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조정은 총 약1,200만파운드 규모에 이르며. University College London은 약 170만파운드를 Oxford

대학은 약 100만파운드를 각각 「返上」하도록 되어 있다.  

HEFCE는 이러한 조정조치를 단기적인 것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구업적평가에 기초를 둔 선택적 배분과 

각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안정과의 균형을 어떻게 꾀해야 하는가가 주목된다.  

또 이번 연구평가결과에 기초를 둔 중점배분이 더욱 추진된 것에 대하여 대학부학장협회(DVCP)는 찬성의 뜻

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학교원조합(AUT)은 각 대학의 지역성이나 전문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성에 대해서는 Exeter 대학. East Anglia 대학 . Kent 대학등 각 지역의 중심적인 연구기관이 배

분을 감액받고 있는 점이 눈에 띈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배분의 하나의 특징으로. 구폴리테그닉의 연구기능강화가 꾀해지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연구

비는 화학. 물리학. 법학과 같은 69개 분야마다 배분할당이 이루어지지만. 이번에 간호. 디자인. 스포츠 관

련 등 구폴리테크닉과 관계가 깊은「직업관련분야」에 대한 배분이 증가하고 있다(거꾸로 어학이나 순수수학 

등에 대한 배분이 감소하고 있다). 이 밖에 구폴리테크닉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높은 연구업적평가를 받고 있

는 타대학과의 연계를 장려하는 조치도 강구되고 있다 <學術月報. 1997년 4월호>  

미국 아카데미가 21세기를 향한 제언을 발표  

저명 연구자로 구성되는 미국아카데미(미국과학아카데미. 미국공학아카데미. 의학연구소. 미국연구회의)가

「21세기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과학·수학·기술교육. 연구투자. 과학기술과 공공정책. 보건의 질이라는 4가지의 문제에 대하

여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제출한 100권이 넘는 보고서의 성과에 기초를 두고 「변화하는사회에 있어서의 과학

·공학(Science and Engineering in a Changing World)」「기술과 국가의 미래(Technology and the Nation′

s Future)」.「긴급한 교육(The Education lmperative)」.「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도전(Challenges Facing a 

Changing Society)」「환경과 인류의 미래(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Future)」 및 「변화하는 보건제

도에 있어서의 질에 대한 집중(Focusing on Quality in a Changing Health Care System)」이라는 제목의 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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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표제가 나타내는 대로 동 아카데미에 의한 보고서는 과학·공학·의학에 

관한 연구활동에 머물지 않고 시회정책. 의료제도. 환경 등 다지에 걸쳐져 있는데. 이번의 보고서에 의해 독

자는 그다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개개 보고서 전체에 있어서의 위치를 이해하고 동 아카데미의 기본적

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동 아카데미는 민간. 비영리의 독립된 단체이지만. 정부. 의회. 산업계와의 관계가 깊고. 미국연구회의를 창

구로 한 많은 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그의 제언은 행정. 입법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동 아카데미가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는 배경에는 과학적인 평가·판단을 널리 정책결정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산

업. 경제. 교육. 환경 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상이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즉 정부의 재정지원. 입

법조치. 기준의 설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역할을 요구하는 경향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동 아카데미의 제언은 

클린턴 정권의 정책과의 공통성을 볼 수 있다. 상기 4가지 문제에 관한 제언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과학·수학·기술교육>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연방·주정부·단체 그리고 교육기업 등 경제의 전반에 걸쳐 강고한 교육기반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20세기말부터 21세기초에 걸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공학·의학의 면에서 교수법. 평가. 학교제도 등 많은 점에 있어 개선의 기초가 되는 것은 동 아카데

미가 작년에 제출한 「전국과학교육기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rdard)」이라고 하고 있다.  

<연구투자>  

최근의 연구개발예산의 실질적인 감소라는 「반투자」경향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감소하여도 미

국이 과학력을 유지하고 계속 리더라고 믿는 것은 지혜와 선견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예산의 배

분에 있어서는 피어 리뷰를 추진. 자금이 과학·공학연구의 최고의 것으로 돌려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공공정책>  

모든 정부의 부처·기관은 공공정책결정에 대하여 건전한 과학·공학적 연구성과에 기초를 두도록 하고. 정

부나 다른 공공정책기관은 항상적으로 과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방법이 널리 도입되도록 하

고 있다.  

<보건의 질>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비교가능하고 최신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음에 따라 평가되고 또 개선되는데. 공공

정책은 이러한 필요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學術月報, 1997년 4월호>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와 세금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는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금 백만달러의 상당 부분을 납세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의회는 1986년. 세제를 개정하여 노벨상을 포함한 과학 관련 상금에 대한 無稅를 금지

하고 과세키로 하였다. 재무성은 1986년 세제개정법에 대하여 상금도 소득의 일부이므로 비과제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39%로, 199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남캘리포니아대학 오라와 199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코넬대학 리쳐드슨은 노벨상에 과세하는 것은 미국의 인상을 나쁘게 하고 알프레드 노벨도 

상금이 외국정부의 국고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노벨재단은 다른 나라의 세제에 대하여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과학 관련타일라상

은 상금이 15만달러이지만 타일라상 책임자인 워커는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1994년의 노벨상 수상자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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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꾀하려고 백악관의 리셉션에서 기본즈 과학고문에게 상금의 무세화는 미국정부 및 국민의 과학업적에 

대한 평가를 세계에 나타내는것이라고 말하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상금 20만달러 이상의 세계 주요 과학관

련상 13개의 국별 수상비율에서 미국은 1930년대부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50%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工業機術, 1997년 5월호>  

주요국의 과학논문 동향  

주요국의 과학논문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과학정보연구소(ISI)가 작성한 과학문헌인

용지표(SCI)가 이용되고 있는데. 1981년 이래 79개국의 과학연구논문, 4,000개 이상의 간행물을 조사하여 

1994년까지의 14년동안의 840만건의 논문과 7,200만건의 인용이 대상으로 되어있다. 세계의 과학. 공학. 의

학의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문헌전체의 81%는 선진7개국(69.3%). 인도. 호주. 네델란드. 스웨덴(1.7%). 

스위스(1.4%). 중국. 덴마크(0.8%). 핀란드(0.7%)의 상위 15개국에서 차지하고 있다(<표1>참조).  

미국은 세계최대의 과학논문발표국으로 약35%를 차지하고 있다. EU(유럽연합) 가맹 15개국은 약 32%를 차지

하고 있는데. EU내에서는 영국이 가장 많다. 인용건수의 순위는 논문 건수의 순위와 유사하지만. 인도와 중

국은 예외적으로 낮다. RCI(인용도지수)는 인용점유율을 논문점유율로 나눈지수로 논문의 질에 대한 측정에 

사용된다. RCI에서도 미국이 수위이며 논문 건수 상위 15개국 중 8개국이 RCI 상위 8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 7개국에서는 미국 1위. 영국5위. 캐나다7위. 프랑스 14위. 독일 15위. 일본 18위. 이탈리아 19위로 나

타나 있다.  

논문 건수 상위 5개국은 경제적으로도 상위 5개국이며. 연구개발비의 GDP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RCI가 2위

인 스위스와 3위인 스웨덴은 연구개발비의 GDP비율은2.7%. 3.3%로 매우 높다. 한편 인도와 중국은 RCI가 66

위와 65위로 . 연구개발비의GDP비율은 양국 모두 0.27%로 낮다.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표2>이다. 미국은 <표2>에 나타난 11개 분야 모두 인용건수가 최

대이다. 영국은 11개분야 중 6개 분야에서 2위. 일본은 11개분야 중 3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RCI

의 지표로 보면. 순위는 상당히 변하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가 상위에 있다.  

주요 11개국에 대하여 1인당 논문 수를 조사하면 스위스. 이스라엘. 스웨덴이 상위 3개국이며. 선진7개국 중

에서는 캐나다가 최대로 되어 있다(<표3>).참조)  

마찬가지로 1인당 인용건수를 보면.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이 상위 3개국이며 선진 7개국 중에서는 미국

이 최대이다. 연구개발예산을 국방용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예산과 국방용을 제외한 민생용연구개발예산으

로 나누어, 인용건수를 조사함으로써 기초연구 및 전략적 연구의 지원에 대하여 비용대 효과의 판정에 사용

하고 있다(<표1>의 오른쪽란 참조).  

인용건수의 민생용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비율은 선진 7개국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국. 미국. 캐나다의 그룹

과 기타 4개국 그룹간에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영국이 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 

영국의 연구자에 의한 인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및 영국의 민생용 연구개발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994년의 세계 과학논문 건수는 1981년과 비교하여 연율 3.7%의 증가에 상당한다. 연율 10%

이상의 과학논문 건수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홍콩. 중국. 싱가폴. 한국. 대만등 아시아의 신흥국이

다. 선진국의 과학논문 건수의 증가율은 낮지만. 여전히 미국 2.7%. 영국3.0%. 독일3.3%이다. 일본의 논문 

건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은 1981년 보다 증가하고 있지만. 논문 건수의 점유율의 국별순위는 

1981년 1994년 모두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일본. 4위 독일로 같다.  

<표 1> 주요국의 논문점유율. 인용건수 점유율. 연구예산당 인용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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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야별 인용건수 상위 5개국 

 

<표 3> 주요국의 1인당 논문 수 및 1인당 인용건수의 지수(미국=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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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技術.1997년 5월호>  

일본의 과학기술의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21세기를 향하여 과학기술이 점점 첨단화·고도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활에 새로운 가능성이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준 과학기술 영향부분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맞추어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의 명암 쌍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기 쉽게 일

반인들에게 전달하는「인터프리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인식은 세계공통의 것이 되고 있어 작년 11월에 일본 과학기술청이 주최자가 되어 동경에서 

개최한 OECD 심포지움「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에 관한 심포지움」에서도 각국 대표가 과학기술의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APEC 가

맹 이코노미 대표가 모이는 산업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분야의 국제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금년 2월 22일호의 영국 Economist지에서도 일반인들에게 과학의 의미를 전달하는「인터프리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의 추진과 그 이해를 일반인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AAAS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연차대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인터넷 이용자의 증대 TV의 다채널화가 추진되어 일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가 발신

되는 정보미디어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누구라도 정보발신자가 될 수 있는 정보발신형태의 다양화도 더한층 

추진된다. 일상생활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입력되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고력」을 갖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즉 과학적인 견해. 사고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3회에 걸쳐「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간담회 보고서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견과 제언>  

(1)인터프리터의 필요성  

과학기술과 인간사회와의 알력의 현재화. 개개인의 판단의 필요성. 발신자측의 accountability의 중요성. 무

관심층에 대한 동기부여의 필요성  

(2)발신자의 자질 및 역할  

얼굴이 알려져 있는 발신자. 연구현장을 숙지한 인터프리터. 과학자와 국민과의 정보의 쌍방향성. 정보발신

자의 활약 및 훈련의 장. 사회적인 평가시스템의 필요성  

(3)정보발신의 내용  

유관심층과 무관심층을 의식한 정보발신 양질의 정보발신. 감성. 솔직함.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한 정확한 정

보제공  

(4)정보발신의 방법  

인터넷의 보급에 의한 정보수·발신형태의 변화. 난해한 전문용어의 연구. 알기쉬움과 정확함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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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신측의 대책  

어린이가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커리큘럼. 감성·사고력 형성의 지원  

(6)학자의 세계. 국민전체의 기대  

매스컴 출연에 비판적인 학회. 알기 어려움을 고급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의식의 변화  

<국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책>  

(1)발신자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의 확대  

·사이언스 채널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적극적 활용  

·연구자 등의 교육현장으로서의 적극적인 파견사업  

·연구기관의 일반공개. 사이언스 캠프의 충실·확대  

·과학관 등을 활용한 공개실험. 강연회의 충실·확대  

(2)발신자에 대한 훈련의 장  

·연구자 등을 위한 훈련의 프로그램의 신설  

·사회인 강좌의 신설  

(3)표창제도의 창설  

·현저한 업적이 있는 정보발신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제도(과학기술청 장관상)의 창설  

(4)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쌍방향성의 확대  

·「과학기술백과」시스템의 개발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DB의 충실  

·가상과학관 개설의 충실 및 확대  

과학기술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이해증진방책은 작년 7월에 과학기술회의에 의한 답신. 각의 결정된「과

학기술기본계획」에 기초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간담회 보

고에서 지향되고 있는 것처럼 인터프리터기능의 충실. 사회에 있어서의 과학적 사고력의 양성. 청소년의 과

학기술 이탈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科學技術 Jourmal, 1997년 5월호>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朴敬善>  

(Tel: 02-250-3076)  

페이지 6 / 6과학기술정책Vol.7 No.6 015F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7-M06-015F.HTM


